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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용래의 시전접 『언바다.，1](창작 

파 비평사)에 상려 있는 이 시는 

그의 대표작A로 수차례 여러 사랍 

들에 의해서 주목을 밭은 바 있는 

데， 특히 현대시학사 제정 제 I 회 

착품상을 받은 것은 유명하다. 

평론가 유 종호 교수는 일찌기 

‘詩와 土훌語志、向’ 이 라는 제 목의 논 

지로 우리 시외 자기정의를 한 바 

있다/ 토착척 우리말 시어를 사용 

할 경우 보다 ‘ 폭넓은 예술척 성취 

가 가능하다는 얘기일 것이다， 그 

헌데 우리는 이러한 논리척 추야를 

통하지 않더라도 시가， 문학이 우 

리말을 갈고 닦아야 할 의우가 있 

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. 품학 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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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을 담당하고 았는 사랍들에게 있 

어져 야보다 중요한 책임이 어디 

또 있겠는카. 

이 시 는 시 척 공간의 반복과 영 

렬에 의해 생성되는 운율을 그 기 

저로 삼고 있A며， 또한 /천펀이 순 

수한 우리말로 되어 있다. 그 흔 

한 한자어조차 천혀 쓰이지 않은이 

시에서 우리는 전통척 서정의 한 

극치를 읽 는다. 그런 변에서 보연 

좋윤 시일수록， 감동을 주는 시알 

수록 일만 백성들에 의해서 생성되 

고 유포되는 삶의 언어를 기반A로 

하고 있다는 것을 확언하게 된다. 

끌:이 은 봉 (詩Á)


